
면 염색물의 “땀·일광 복합 견뢰도” 

 

여름용 면염색물에서 “땀”과 “일광”이 복합(複合)적으로 작용하여 염색물

의 변퇴색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 소비자의 불평이나 항의를 받는 

사례가 있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땀에 대한 염색견뢰도와 일광에 대한 견뢰도가 따

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 두 가지 퇴색요인을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 염색물

의 변퇴색을 시험하는 시험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L-

0888로 JIS에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염색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JIS법으로 시험하여 합격하였는데도 소비자의 불평이나 항의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땀과 일광의 복합견뢰도의 변퇴색(變褪色)기구와 견뢰도 시험조

건과의 관련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JIS에서 화학

약품으로 조제되는 땀 액에는 아미노산(amino acid)으로서 “히스티딘(histidine 

염기성 아미노산의 하나)”이 들어 있는데, 금속착염형(金屬錯鹽型) 염료의 금

속이 땀 성분의 영향을 받아, 원래는 내광성(耐光性)이 좋은 금속착염형 염료

에서 내광성이 떨어지는 트러블을 보이고 있어, 최근에는 면섬유용 금속착염

형 염료의 사용이 줄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땀과 일광에 대한 복합견뢰도 관

계로 생기는 트러블의 대부분은 아조계(azo 系) 반응염료가 땀 성분에 들어 

있는 유산(乳酸 lactic acid)의 영향을 받아 광환원(光還元)분해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JIS L-0888법은 이와 같은 트러블에 맞게 조치를 취하

고 있지 않아 견뢰도 시험법의 시험결과와 현실적인 클레임이 일치하지 않

는 원인이 되고 있다. 

땀과 일광의 복합견뢰도에 대하여 소비자의 항의를 잘 재현할 수 있는 시



험방법으로서는 ATTS(日本纖維製品技術硏究會)가 개발한 땀과 일광의 복합

견뢰도 시험법에 의한 견뢰도 시험을 추천한다. 

ATTS법의 땀 액 조성은 7종류의 성분으로 JIS의 4종 성분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땀 성분은 일본시장에서 많은 소비자 클레임 

사례에 대하여, 변색할 때의 색의 경향이나 변색의 정도를 잘 재현할 수 있

도록 한 결과 땀 성분이 많아졌다. 땀 액 성분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유산을 

적당량 사용하는 점이다. 또한 “미즈노”사의 땀과 일광의 복합견뢰도 시험법

도 소비자 클레임을 잘 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땀과 광선의 복합견뢰도는, 여름철에 습도가 높고 태양광선이 

강한 일본이나 아시아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앞서고 있다. 

땀과 광선의 복합견뢰도가 좋은 반응염료에 대하여도, 일본의 염료 메이커가 

한발 먼저 대처함으로써 앞서가고 있다. 

일상적인 일광에 의한 퇴색은 광산화기구(光酸化機構)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땀과 일광의 복합에 의한 퇴색은 광환원(光還元)기구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광견뢰도와 땀·일광 복합견뢰도의 시험결과는 일치하

지 않는다. 


